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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패션에서 신체 표현 양상이 다양화되는 경향

을 보이며,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공간 확장으로 새로

운 표현 가능성이 제시되고, 새로운 이미지가 지속적

으로 창조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전염

병 등으로 인해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인류세란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제

안된 지질시대의 구분이다(Crutzen, 2006). 인류세의 

도래는 인간이 지속적으로 지구의 변화를 초래해 왔

으므로 인류세의 지구와 인간을 발전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Chakrabart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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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를 살아가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상반되는 

입장이 있는데, 인류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과 인류세에 문제의식을 지닌 관점이다. 인류세를 긍

정하는 이들은 인류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바

로 인류세이며,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지구의 변화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amilton, 2017; Horn & 

Bergthaller, 2019). 반면에 인류세를 부정적으로 바라

보고 우려하는 이들은 지구 환경이 변화한 이유가 인

류에 있음을 지적하며 인류는 생물 공동체의 일부임

을 인정하고, 다른 종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공존해 왔

음을 받아들이고 인간 예외주의를 거부하자는 주장을 

펼친다(Hamilton, 2017).

인류세와 함께 포스트휴먼 또한 본격적으로 거론

되기 시작하였다. 인류세를 인류의 힘을 증명하는 긍

정적인 시대로 보는 입장은 과학기술로 자연과 물질

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통적 휴머니즘에 뿌리

를 둔 ‘트랜스휴머니즘’의 사상으로 이어졌고, 인류세

를 위기로 바라보는 것은 이 위기를 초래한 인류에게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며 비인간 존재의 인식, 인간중

심적 사고의 탈피를 요구하는 ‘포스트휴머니즘’ 사상

으로 연결되었다. 포스트휴먼은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에서 각각 궁극적으로 되고자 하며 이

상적으로 여기는 인간상 혹은 존재를 의미한다(Shin 

et el., 2020).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정의와 경계, 인간

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며 4차 산업혁명

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인공지능이나 로봇, 생명공학 

분야 뿐 아니라 예술, 문학 등에서도 그 논의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왔다. 포스트휴먼이란 용어가 

본격적인 조명을 받게 된 것은 1999년 캐서린 헤일스

(Katherine Hayles)가 포스트휴먼을 이론적으로 정리

하면서부터였고,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포스트휴먼을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비인간 요소

들과 연결 및 혼성의 관계를 가지는 주체로 설명하며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인류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인간상

을 다루는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시각 예술은 물론 

패션 이미지에서 인간과 다른 존재 간의 관계가 어떻

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

가 있다. 패션에서 포스트휴먼을 다룬 선행 연구는 포

스트휴먼이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의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종합적 논의가 부족

한 실정으로, 포스트휴먼을 인간과 기술의 결합으로 

한정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Choi, 2011a), SF영화에

서 나타난 기술에 기반한 미래적 신체 이미지를 포스

트휴먼으로 바라보거나(Choi, 2011b), 진화된 인간으

로서의 포스트휴먼적 특성이 드러난 패션쇼의 사례를 

연구하는 등(Han & Park, 2020), 과학과 기술로 인해 

진화한 인간상과 기존의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서를 

의미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먼에만 집중한 

논의들이 존재하였다. 반면에 남성과 여성, 인간과 비

인간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에 대한 비판을 다룬 연

구(Smelik, 2021),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패션 디자

이너의 작품을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에 있는 스

타일로서 바라보는 연구(Smelik, 2022), 반려견 의류

를 패션에 포함하며 인간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패

션의 경계를 확장한 연구(Vänskä, 2018), 서구와 비서

구권, 인간과 비인간,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에 주목하

면서 우리 주변의 계층과 경계에 의문을 제시하는 디

자이너 작품 분석을 통해 포스트휴먼 개념을 설명하

는 연구(McMillan, 2023), 메타버스내의 패션을 에콜

로지 관점에서 바라보며 포스트휴먼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Liu, 2023) 등은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

고자 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먼만을 다루고 

있었다. 신체 이미지를 중심으로 포스트휴먼 표현 특

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였으

며, 패션에서의 포스트휴먼을 논의하기에 앞서 트랜

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의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포스트휴먼적 신체 이

미지를 분석할 필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패션 이미지에 등장하는 기

존의 인간과 다르게 표현되는 다양한 인체를 포스트

휴먼의 관점으로 고찰하여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신

체 이미지에 부여되는 내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두 가지 개

념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이 두 개념 모두가 패션 이미

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 예술에 표현된 신

체 이미지를 당대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사적으

로 고찰하고,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관

점에서 포스트휴먼 신체 이미지의 특성을 도출한다. 

둘째, 패션 이미지에 표현된 신체를 첫 번째 연구문제

에서 도출한 포스트휴먼 이미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미지의 표현 특성과 내재적 의미를 도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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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였는데, 우선 철학, 

미학, 예술 분야에서 포스트휴먼과 신체 이미지를 다

룬 서적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포스트휴먼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시각 예술 작품을 통해 사적으로 신체 이

미지 표현의 변화를 고찰하여 포스트휴먼적 신체 이

미지의 특성을 도출하였고 패션 이미지의 신체 이미

지 분석을 위한 틀로 활용하였다. 현대 패션 이미지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적 신체 표현에 대한 사례 연구를 

위해 인류세 담론이 본격화된 2016년부터 2023년 현

재까지 포스트휴먼적 관점에 부합하는 이미지 혹은 

관련한 주제를 표현한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패션사진은 주류 미디어에 비해 검열과 규제로

부터 자유롭고 보다 독창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독립 

패션 잡지(niche fashion magazine) 중에서 선별하였

고, 선행연구(Lynge-Jorlén, 2012; Marcadent, 2022)에

서 언급된 잡지를 기반으로 구글(www.google.com)에

서 niche fashion magazine, independent fashion mag-

azine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포스트휴먼과 다양한 신

체 이미지를 다룬 이력이 있는 상위 검색 목록의 독립 

패션 잡지 10개를 예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의

류학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가 집단 3인의 추가 검증을 

통해 총 5개의 잡지(‘Dansk Magazine’, ‘King Kong Ma-

gazine’, ‘Perfect Magazine’, ‘Purple Magazine’, ‘Tank 

Magazine’), 그리고 쇼스튜디오(Showstudio)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작품 테마가 포스트휴먼적 관

점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별하였다. 선택된 총 148개 이

미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의류학 박사학

위 소지자 전문가 집단 3인의 검토를 실행하였고, 타당

성 검증에 통과한 이미지 중 내적 의미 도출을 위해 작

가의 인터뷰나 작품 설명을 통해 포스트휴먼적 표현 

의도가 명확한 작품 22개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단순히 미래적 존재로 거론되던 

포스트휴먼을 인류세적 관점의 새로운 인간상으로 바

라봄으로써 패션 이미지가 동시대의 사회, 문화적 메

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밝히는 것에 학문적 의의

가 있으며, 산업적으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패션 이미지 제작을 위해 동시대를 반영하는 다

양한 신체 이미지의 구현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포스트휴먼 신체 이미지를 바

라보는 객관적 틀을 마련하고, 패션 이미지에 접목 가

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패션 이미지 표현의 다각적 표

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배경

포스트휴먼은 전통적인 인간의 개념을 넘어서거나 

거부하는 것을 탐구하는 개념으로, 철학적, 문화적, 기

술적인 관점을 포함한다. 포스트휴먼의 개념은 예술

과 패션 분야에서의 신체 이미지 표현에 큰 영향을 미

치며 전통적인 신체의 아름다움에 도전하고 새롭게 변

화시켜왔다. 이론적 배경에서 포스트휴먼을 트랜스휴

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의 두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1.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먼’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그 명확한 의

미에 대해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포스트(post)라

는 접두사와 인간(human)이 합쳐진 단어로, 포스트휴

먼의 등장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 과학 기술의 급부

상과 전통적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 탐색의 촉구로 

볼 수 있다. 이 두 배경은 각각 트랜스휴머니즘(trans- 

humanism)과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관점

으로 전개되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을 더 발전

시키고 목적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인간의 형태나 형식을 변경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이는 인간 자체를 극복하기보다는 더 향상된 인

간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Bostrom, 

2003).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의 전통적 인간상

을 비판하는 관점으로 인간 자체가 더 이상 중요한 것

이 아니며 현재의 인간상과 세계상의 형성에 큰 영향

을 미친 남성/여성, 자연/문명, 주체/객체 등과 같은 이

분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된 관습적인 범주를 파괴

하면서 인간 자체를 극복하고자 한다(Braidotti, 2013; 

Ferrando, 2013; Pepperell, 1995).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의 두 가지 입장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과 개념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루고

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포스트휴먼이라고 

칭하고 있다.

 

1) 트랜스휴머니즘적 관점에서의 포스트휴먼 

트랜스휴머니즘 개념은 생물학자 줄리안 헉슬리

(Julian Huxley)가 1950년대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는

데, 그는 트랜스휴머니즘을 ‘인간으로서의 본질은 유

지하면서도 능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함으로써 인

간을 초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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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미국 미래학자들은 트랜스휴머니즘을 ‘기술을 통

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향상된 인간’이라는 의미

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인간이 더욱 확장된 능력을 

갖춘 존재로 변형될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궁극

적 인간상을 포스트휴먼으로 명명하였다(Bostrom, 

2005). 트랜스휴머니스트는 현재 인간 형태가 종 발전

의 최종적인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더욱 진화가 가능

한 초기의 모습이라고 여기며, 기술로 노화를 방지하

고 심리적, 신체적, 지적 능력을 모두 향상 시키는 기술

을 개발하여 인간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지한다(Shin, 2012). 따라서 인간

의 생애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믿

으며, 인간은 불멸을 획득해야만 비로소 인간이 당면

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여긴다. 또

한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 과정에 인간 자신이 부분적

으로 개입하는 것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몸, 특

히 뇌가 컴퓨터 네트워크와 연결된 형태로까지 발전

하여 사이버 공간 속 기술과 인간 정신의 결합 또한 추

구하고 있다(Cheon, 2016; Loh, 2018/2021). 닉 보스트

롬(Nick Bostrom)은 과거 인류가 합리적 기술을 사용

하여 자신이 처한 조건과 외부 환경을 변화 및 향상 시

킨 것처럼, 지금의 인간 또한 현재 상황과 인간의 한계, 

궁극적으로 인간상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이 

전통적 휴머니즘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있다고 주장한

다. 트랜스휴머니즘의 불멸과 인간 향상에 대한 욕구

는 개인의 몸에 대한 선택과 자율성을 강조하여 개인

이 몸의 수정과 향상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체에 안테나, 자석, LED 조명과 같

은 장치의 삽입을 통한 기능적 향상은 물론 몸의 자율

성을 탐구하기도 하며(Harbisson, 2012; Warwick, 

2016), 인간을 닮은 기계의 개발을 통해 이상적 신체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긍정적이다. 트랜스휴머니즘에

서 신체는 기계화된 신체, 이상화된 신체, 향상된 신체 

등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신체 이미지로 전개된다.

 

2) 포스트휴머니즘적 관점에서의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머니즘은 역사적으로 휴머니즘 이후에 등

장한 사상적 조류로 휴머니즘의 핵심 전제들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휴머니즘은 인간의 본

성이 인간 존재가 출현하기 위한 보편적인 상태라고 

주장하는 견해이며 인간 본성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이

며 자유 의지를 지닌 존재의 정점으로서 바라본다. 반

면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휴머니즘을 비판함으로써 모든 만물의 척도였던 인간

의 탈중심화를 논의한다(Braidotti, 2013). Ferrando 

(2013)는 포스트휴머니즘을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비인간적인 영역에 대한 탈이원론적이고 탈위

계적인 탐구를 통해 인간 상상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확장하며 미래의 포스트휴먼을 고려하는 것이라 하였

다. 휴머니즘이 이원론적 인식 내에서 배제와 차별을 

포함하여 인간을 정의했다면, 포스트휴머니즘은 이

원론을 해체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인간을 재구성하는 

방향을 취한다. 또한 포스트휴머니즘은 트랜스휴머

니즘과 상반된 태도로 기술을 바라본다. 생명체와 기

계가 더 이상 서로 구분되지 않는 것을 포스트휴먼의 

조건으로 제시하며(Pepperell, 2005), 인간이라는 개

념 자체를 비판하면서 비인간 존재들을 모두 타자화 

했던 근대적 휴머니즘의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을 탈피

하여 열린 사고와 포용력을 가지고자 한다. 한편 

Herbrechter(2013)의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연구는 

기술 발전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인본주의적인 관점에 도전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Latour(2018)는 기후 변화와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포스트휴머니즘을 논

의하였는데, 그는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화의 경계

를 해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며, 기후 변화

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 사

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스트휴머니즘

은 인간의 몸에서 유동적인 성별과 정체성을 지지하

며, 개인이 전통적인 성 역할이나 인종, 연령과 같은 범

주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탐구하고 표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자연과 인공적인 것, 인간과 비

인간, 현실과 가상 세계 사이의 경계에 관한 질문을 던

지며 인간의 몸이 어느 한 가지 범주에만 국한되지 않

는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한다. 

 

2. 신체 이미지

이러한 새로운 인간상은 예술 작품의 신체 표현에

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신체에 관한 관

심은 오늘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늘 존

재하였다. 르네상스 이래 신체는 미술의 중요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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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으며 현대 미술에서는 보편적 인간의 이미지

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개별적 특수성을 다룸으로

써 인간의 신체 이미지를 다양화하고 있다(Lee, 1999). 

현대 예술에서는 신체 이미지가 당대 사회를 반영하

며, 기존의 개념적 틀을 넘어 새로운 표현 방식을 모색

하는 과정에서 신체 이미지를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

한다(Smith, 2019). 신체 변형을 재현하는 현대 미술 작

품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급증하였으며, 인간 중심적

인 가치의 상실에 따른 인간 형태의 해체 및 재구성이 

미술 작품에서의 신체 표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Clark(1959/2002)는 예술 작품에서 표현된 신체 이

미지, 특히 누드란 무방비의 신체가 아니라 균형 잡힌 

건강한 육체, 즉 재구성된 육체의 이미지이며, 이러한 

신체는 예술의 한 형식으로 이상주의와 비례와 연관

되며 실제의 신체보다 더 시각적으로 완벽한 화면을 

구축하는 데에 그 표현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때로는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 예술가의 의도로 왜곡

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육체적으로 완벽하고 아

름다운 인간을 창조하고자 했던 고대 미술은 르네상

스를 거치면서 이상적인 인물상을 재현하기 위해 신

체의 해부학적 묘사나 단축법, 명암법 등을 개발하였

다(Siebers, 2000). 고전적으로 인체는 완벽한 비례와 

질서에 기반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여겨졌고, 남성의 

신체가 이에 대한 근원이며 완벽성을 지닌 인간 형태

로 인식되어 남성의 신체 묘사를 다룬 작품이 주를 이

루었다(Clark, 1959/2002). 그러나 르네상스 시기 이후

로 신고전주의와 인상주의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몸이 

미적 탐구의 기준으로 주목받게 되었으며, 작가들은 

개인적인 미적 감각과 상상력을 통해 이상적으로 여

기는 여성의 몸을 표현하였다. 이 시기의 여성 신체의 

묘사는 단순히 시각적 만족을 위한 것이거나 남성 주

체의 응시에 부응하는 여성 타자를 이상적으로 그린 

것이었으나, 20세기 초 초현실주의 작가들을 시작으

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과 함께 과거 작품에서 나

타난 여성 이미지를 지우며 남성주의적인 환상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타자와 주체 사이의 명

확한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사진과 영상 

기술의 발달,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신체를 분해하고 

해체하는 등 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능하게 하였

다(Smith, 2019). 이에 대해 Wegenstein(2007)은 신체

에 시대와 문화가 새겨지면서, 예술가뿐 아니라 관중

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실생활을 

지배하는 통제적인 지성으로부터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20세기 이후 미술에서는 신체의 시각적인 

재현만을 중시하는 표현이 다소 수그러들었다(Lim, 

2019). 이는 다다이즘(Dadaism), 초현실주의와 같은 

미술 사조의 작가에 의한 신체 작업과 행위미술로 이

어졌으며, 신체를 매체로 한 퍼포먼스에 가까운 바디 

아트(body art) 개념으로도 발전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백인의 제국주의적 가부장제가 도전을 

받음과 동시에 흑인, 동성애자, 여성의 권리와 반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던 시기로 백인, 남성, 이성애 등

의 기준에 대항하고자 하는 경향이 컸다(Jones, 1998). 

1980년대 이후부터 신체에 가해진 다양한 이데올로

기의 표현을 위해 신체를 임의로 절단하거나 접합한 

형태로 나타내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유전자 변형과 

기형 인간, 반인반수를 통한 인간 신체와 심리에 내재

된 동물성을 표출하고 욕망, 환상성을 드러내고자 하

였다(Jeon, 2015). 1990년대에는 개념적 맥락을 달리

하는 신체 미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

는 정신과 육체뿐 아니라 자아와 타자, 중심과 주변 등 

모든 이분법적 사고를 추방하기 위하여 정신활동의 

산물인 언어, 의미, 담론을 해체하는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 자크 라캉(Jacque Lacan), 미셀 푸코

(Michel Foucault)와 같은 포스트구조주의자에 의해 

새로운 정체성 담론이 발전하였다. 또한 뉴미디어 기

술이 도입된 디지털 퍼포먼스 및 인터랙티브(interac-

tive) 미술에 힘입어,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으

며, 신체는 외부와 내부, 신체 내 존재와 신체 간의 구

분을 타파하면서 기술과 기계를 중요한 대응물로 간

주하였고 20세기 말을 거쳐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첨

단 기술인 디지털 혁명과 유전자공학의 발달로 생명 

기술과 관련한 신체의 기술과의 만남을 통해  DNA와 

같은 생물학적 요소들을 매체로 이용하여 심지어는 

신체의 변형까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신체 표현의 가

능성이 제시되었다(Jones, 1998). 즉, 신체는 자연의 소

재에서 벗어나 데카르트적인 신체와 정신의 이분법을 

탈피하며 형태의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포스트모던 주

체로 발전하게 되었다(Jones & Stephenson, 2005).

패션에서의 신체 이미지 또한 단순한 의복의 재현

을 넘어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반영해 왔다.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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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패션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이자 자신

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신체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신체를 강조하거나 왜곡하는 

의복을 통해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를 제시하였는데

(Gaines & Herzog, 1990), 여성의 신체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사회적으로 규정된 아름다움의 기준에 맞추

려는 시도를 반영한다. 20세기 이후로는 패션에서도 

이러한 전통적 기준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다양한 체형과 개성을 존중하는 패션이 등장하면서, 

신체 이미지에 대한 개념도 진화하였다. 패션은 더 이

상 특정한 신체 유형을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

니라, 개인의 독특한 신체적 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

로 변모하였다(Entwistle, 2015). 이는 패션이 단순히 

미적 표현을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

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포스트휴먼이 다양화된 인간의 표현에 근간이 되

었다는 것은 시기적, 맥락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예술가가 표현하는 신체 이미지는 사회적 가

치, 기대 등을 포함하여 인간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나

타내는 시각적 표현이므로 신체 이미지에 부여된 새

로운 시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인간을 어떻

게 바라보고 있는지 밝힐 필요성을 가진다.

 

III. 예술작품에나타난포스트휴먼과

신체이미지

포스트휴먼을 다룬 예술 작품으로는 오를랑(Orlan), 

바티 커(Bharti Kher), 대니얼 리(Daniel Lee), 아르 오

리엔테 오브제(Art Oriente Objet), 스텔락(Stelarc), 조

지 게서트(George Gessert), 에두아르도 카츠(Eduardo 

Kac), 파트리샤 피키니니(Patricia Piccinini)의 대표 작품 

16개를 분석하였다. 구글(www.google.com)에서 pos-

thuman art, posthuman artist, posthumanism art, post-

humanism artist, transhuman art, transhumanism artist

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예술 비평과 관련하여 권위 

있는 웹사이트 Artforum, ArtNet, Frieze, Hyperallergic, 

Medium, Smithsonian Magazine, Tate, The Art News-

paper, The Guardian에서 검색 된 96개의 자료를 기반

으로, 회화, 사진뿐 아니라 퍼포먼스 아트 등 신체 변

형 미술을 기반으로 하여 혼성성과 사이보그와 같은 

개념을 접목하여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신체 표현

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이들은 신체뿐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비인간적 대상을 통하여 생태계 위기에 대한 경각심 

또는 새로운 생태계에 대한 가능성을 표현하고자 하

였다.

오를랑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스스로의 얼굴

을 성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이후로는 실제 성

형이 아닌 디지털 성형을 통해 얼굴을 끊임없이 변형

시켰다. 다양한 가상의 자아 이미지를 자신의 이미지

에 반영하는 성형수술 퍼포먼스는 자아가 지속적으

로 수정되고 추가될 수 있음을 제시해 주었다. ‘성 오

를랑의 재탄생(The Reincarnation of Saint ORLAN)’

에서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미술에 표현된 비너

스, 프시케, 모나리자의 얼굴을 기반으로 자기 얼굴

을 재구성하는 성형 퍼포먼스를 실행하였고, 미적인 

측면과는 거리가 먼 괴물과 같은 형태로, 남성도 여

성도 아니며, 인간이나 기계도 아닌 모습을 형상화하

였다(Fig. 1). 디지털 성형 프로젝트에서는 디지털 기

술로 남미 콜롬비아 원주민의 모습을 자기 얼굴 사진

에 합성시켜 문신을 새기거나 머리 형태에 변형을 주

었고, 서구 기준과는 다른 미적 범주를 통해 아름다

움이란 무엇인가를 반문하였으며, 오를랑의 주요한 

두 가지 작품과 인터뷰를 통하여 신체의 자의적 수정

과 신체의 경계를 해체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 출신의 작가인 바티 커는 ‘아리오네(Arione)’

와 ‘아리오네의 언니(Arione's Sister)’를 통하여 말의 

다리와 하이힐을 신은 다리의 공존, 그리고 여러 개의 

쇼핑백을 든 여성의 몸에 새겨진 인도 전통 장식 빈디

(bindi)와 같은 표현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동양적, 서

양적 삶과 전통을 결합하여 문화적 이중성을 나타냄

과 동시에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의 다양한 정체

성과 인간 종 내뿐 아니라 비인간과의 경계가 흐려지

는 모습을 표현한다(Fig. 2). 

대니얼 리는 포토샵을 이용해 사진을 정교하게 합

성 및 수정하여 동물과 인간의 모습이 결합한 형상을 

표현하였다. 이는 십이 간지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로의 이동과 변형을 받아들이는 동양의 윤회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종간의 합성을 통한 인간과 다른 종 사

이의 횡단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다(Fig. 3). 아르 오리

엔테 오브제는 과학과 미술의 상호 연관된 분야를 탐

색하는 예술가 그룹으로, 환경문제와 동물실험에 대

해 다룬다. 자기 피부 조직을 배양하여 멸종 위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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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생물학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의 모티프로 문신

을 만들어 인간의 피부를 종간의 경계를 허물고 일종

의 상징적 동맹을 맺는 장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말의 

혈청을 자신에게 수혈하면서 인간의 몸에 대한 한계

를 실험하였고, 동물실험에 대한 저항적 표현으로 인

간 사회에서 동물의 위상에 관한 관심을 표하기도 하

였다(Fig. 4).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 종간 경계에 대

한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동물을 포함한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관점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

식을 보여주었다. 

스텔락은 신체는 진부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신체

를 기계로 대신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제3의 손(The 

Third Hand)’과 ‘프랙탈 육신(Fractal Flesh)’에서 로봇 

팔을 부착하거나 신체에 기계 장치를 결합하는 것뿐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위에 있는 근육에 의한 신호로 

팔을 움직이게 하거나, 컴퓨터를 통해 신체를 움직이

게 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신체가 디지털 시스템 내에

서 소비되고 조종되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모

바타’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컴퓨터가 신체를 그려낸 

아바타에 대한 역발상으로 실제 신체가 아바타에 따

라 퍼포먼스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아바타가 실제 

세계에 나타나기 위한 인공기관으로서 신체를 간주하

며 신체의 개념을 인간의 특권이 아닌 기계 장치까지 

확장하였다. 또한 기계 장치 뿐 아니라 인공으로 조직 

배양된 귀를 팔에 이식하며 신체란 자의적으로 덧붙이

고 변형시켜질 수 있는 대상임을 보여주었다(Fig. 5). 

조지 게서트는 식물을 유전자적으로 조작하였는

데, 이는 개인의 미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꽃의 색채와 

모양을 선택하는 과정을 기록한 작품으로 새로운 생명

체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함과 동시에, 인간의 선택이 

식물의 모습과 운명을 결정 짓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선택권을 보여주었다(Fig. 6). 

파트리샤 피키니니는 극사실주의적 표현으로 돌연

변이, 혹은 상상의 생명체를 만들어내어 새롭게 등장

할지도 모르는 미지의 존재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

으킨다. 인간에 의해 어떠한 목적성으로 만들어진 피

조물에 주목하고 이러한 창조로 발생할 수 있는 선택, 

책임, 윤리적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피키니니의 작

품 ‘황금머리 꿀빨새를 위한 보디가드(The Bodyguard 

for the Golden Helmeted Honeyeater)’, ‘북부의 코털곰

을 위한 대리모(Surrogate for the Northern Hairy Wom-

bat)’를 보면,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

진 생명체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형상화 되어 있

는데, 관람자에게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생명체 개발

에 대한 기대 뿐 아니라 우려, 그리고 인간 역할에 대한 

고민을 전달한다(Fig. 7).

1990년대 이후 전개된 작품은 신체 자체가 디지털

을 통해 완벽히 대체되기도 하며, 사이보그 혹은 유전

자 공학, 나노기술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강력하고 새

로운 존재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비인간과 인간의 경

계를 모호하게 한다. 즉, 포스트휴먼 표현은 테크놀로

지에 의해 변형되거나 향상된 신체나 인간을 나타내

는 개념 뿐 아니라, 이들이 의미하는 바를 재구성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으며, 정체성을 재분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Halberstam & Livingston, 1995). 

포스트휴먼을 다룬 예술 작품에서는 신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뿐 아니라 인간 종 이외의 다른 존재에 대

한 관심을 제기하며, 문헌 연구에서 밝힌 특성과 일맥

상통하는 표현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작품에 대한 

설명과 포스트휴먼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주요 주제와 키워드를 식별하기 위해 내용 분석을 실

시하였고, 유사한 텍스트 분류한 클러스터를 박사학

위 소지자 전문가 집단 3인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

쳤다. 따라서 포스트휴먼을 다룬 예술 작품 사례 고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포스트휴먼의 특성은 ‘시선에서 

남성 권력 없애기(Incapacitating of male power from 

gaze)’, ‘거침없이 보여주기(Revealing fearlessly)’, ‘패

션화된 비인간(Fashioning non-human beings)’, ‘몸의 

테크노 다형화(Techno-morphism of body)’의 네 가지 

분류로 정리되었다(Fig. 8). 

시선에서 남성 권력 없애기에서는 포스트휴먼 예

술이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시선과 권력을 해체하려

는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는 포스트휴머니즘

적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권력 구조를 비판하고 탈중심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오를랑은 남성적 시선에 의

해 규정된 미적 기준을 비틀고, 괴물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시킴으로써 기존의 권력 구조를 무력화시키며 이

는 Braidotti(2013)와 Ferrando(2013)의 포스트휴머니

즘 논의와 연결된다. 바티 커 또한 동양적 전통과 서양

적 현대성을 융합하여 여성의 다양한 정체성과 인간/

비인간의 경계를 허물었고, 이는 Ferrando(2013)가 언

급한 탈이원론적이고 탈위계적인 탐구를 통해 인간 

상상의 한계를 확장하려는 시도와 일맥상통한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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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incarnation 

of Saint ORLAN 

(1990~1993).

Adapted from Oettl (n.d.). 

https://www.getty.edu

Fig. 2. Arione (2004).

Adapted from Kher (n.d.). 

https://bharikher.com

Fig. 3. Manimals (1993).

Adapted from Lee (n.d.). 

https://www.daniellee.com

Fig. 4. May the horse live 

in me (2010).

Adapted from Science Gallery (n.d.). 

https://dublin.sciencegallery.com

Fig. 5. Ear on arm (2000~2012).

Adapted from MacCafferty (2015). 

https://edition.cnn.com

Fig. 6. Hybrid 768 (1994).

Adapted from Science Meets Art (n.d.-a). 

https://gamma.library.temple.edu

Fig. 7. The bodyguard for the golden 

helmeted honeyeater (2004). 

Adapted from Science Meets Art (n.d.-b). 

https://gamma.library.temple.edu

Posthuman Body Image from 

Literature Reviews

Posthuman Body Image from 

Artworks

Classification of Posthuman 

Expression

Transcending conventional beauty 

standards in body image

(Jones, 1998; Jeon, 2015)

Utilization of various media 

and technologies Incapacitating of Male 

Power from Gaze

Critique of a male-centric perspective 

in veiwing women as sexual 

objects(Braidotti, 2013)

Breaking down human 

boundaries

 Revealing Fearlessly
Interaction with nature

The body as a canvas of fusion: 

blending divergent elements such as 

animals and humans, men and women, 

machines and humans 

(Jeon, 2015; Loh, 2021/2018)
Emphasis on diversity and 

cultural duality Fashioning Non-human 

Beings

Provoking interest in non-human 

entities and harmony within 

ecosystems, treating non-human 

beings akin to humans

(Loh, 2021/2018; Pepperell,1995)

Integration of technology 

and body

Techno-morphism of Body
Imagined body images as a 

exploration of possibilities for newly 

conceived existences

(Ferrando, 2013)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with animals

Fig. 8. Classification of posthuman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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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샤 피키니니는 돌연변이 혹은 상상의 생명체를 

만들어내어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성적 의미 없이 형

상화하였다. 거침없이 보여주기는 포스트휴먼의 신

체 이미지에서 신체 부위를 성적 의미가 아닌 단순한 

기관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신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 스텔락과 아르 오리엔테 오브제는 신체를 

기능적 기관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는 트랜스휴머니즘

적 관점에서 인간의 신체를 향상시키려는 시도 및 포

스트휴머니즘의 휴머니즘적 신체 인식의 탈피로 볼 

수 있다(Bostrom, 2005; Shin, 2012).

패션화된 비인간은 비인간 존재를 인간화, 그리고 

더 나아가 패션화하여 새로운 미적 기준을 제시하며, 

포스트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 

비인간적인 영역을 탐구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바티 

커는 말의 다리와 하이힐을 신은 다리를 결합하였고, 

조지 게서트는 인간의 선택에 의한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하며 포스트휴머니즘적 접근을 반

영한다(Ferrando, 2013). 대니얼 리 또한 동물과 인간

의 모습이 결합된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종간의 합성

을 통한 인간과 다른 종 사이의 횡단 가능성을 논하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포스트휴머

니즘적 관점과 연결된다(Pepperell, 2005). 몸의 테크

노 다형화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신체의 형태

와 기능이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

는 것을 의미한다. 트랜스휴머니즘적 관점에서는 인

간의 신체를 향상시키고 최적화하려는 기술적 시도

를, 포스트휴머니즘적 관점에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기술적 변형을 의미한다. 신

체에 기계 장치를 결합하거나 컴퓨터를 통해 신체를 

움직이게 한 스텔락과 디지털 성형 프로젝트를 실행

한 오를랑은 트랜스휴머니즘적 관점에서 기술적 수단

을 활용하여 인간의 조건을 향상시키려는 시도와 연

결된다(Bostrom, 2005). 파트리샤 피키니니 또한 극사

실주의적 표현으로 돌연변이 혹은 상상의 생명체를 

만들어내어 기술 발전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

를 모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포스트휴머니즘적 관점

과 연결된다(Herbrechter, 2013; Latour, 2018).

 

IV. 패션이미지에나타난포스트휴먼

표현특성

위에서 도출된 남성 권력 없애기, 거침없이 보여주

기, 패션화된 비인간, 몸의 테크노 다형화의 네 가지 유

형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분류한 후, 각 유형별 이미지

의 조형적 특성과 내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

구의 패션 조형 요소로 언급된 실루엣, 핏, 색상, 재질, 

무늬, 장식 요소(Lee et el., 2009), 사진 기호학에서 사

진의 조형 요소로 도출된 프레임, 앵글, 오브제, 톤, 콘

트라스트(Jin, 2015)를 참고하여 표현 대상, 이미지 구

성, 신체 비율과 자세, 의상을 이미지에서의 조형적 특

성 분석을 위한 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미지의 내재적 

특성은 잡지의 작품 설명과 작가 소개, 작가의 인터뷰

를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1) 시선에서 남성 권력 없애기

패션 이미지는 특히 여성 신체와 관련하여 젠더화 

된 신체 이미지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패션 

이미지 표현은 예술 작품에서 신체를 바라보는 방식

과 유사하다. 예술 작품에서 다뤄지는 신체는 몸을 바

라보는 시선(gaze)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몸을 

바라보는 시선은 역사적으로 근대의 지배적인 시각인 

데카르트적 원근법주의(Cartesian Perspectivalism)나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해 온 남성적 응시(male gaze)의 

개념을 통해 설명됐다. 데카르트적 원근법주의에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기반으로 한 시각이 연관되어 

있다. Keller and Grontkowski(1983)는 데카르트의 원

근법주의에 대해서 시선이 명백히 성적인 의미를 갖

는 남성 중심적, 그리고 서구 중심적 욕망과 중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은 결국 작품 내에서 응

시의 주체가 고정적으로 권력의 위치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능동적

인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대상으로 여겨져 왔고, 남성

을 위한 전유물로서의 고정된 관념에 지배되어 왔다

(Mulvey, 1975; Nash, 1996). Berger(2008)는 시선에 있

어서 ‘행동하는 남성과 보이는 여성’이라는 개념을 제

안하며, 고전 회화에 나타나는 성별에 의해 위계화된 

시각을 설명한다. 남성은 ‘보는’ 주체이고, 여성은 수

동적으로 ‘보이는’ 대상으로 인식되며, 남성이 여성을 

바라볼 때 여성은 남성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바

라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성의 시선과 

평가, 감상이 여성의 자아에 영향을 미친다(Lee & 

Yim, 2015).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몸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

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응시 논리를 개발하였다. 발사

모(Anne Balsamo)는 성형수술과 같은 새로운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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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테크닉이 남성적 응시를 대체하면서 여성의 몸을 

통제, 재구성하고 있다고 하였고, 여성 신체의 능동적

인 변형이 주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Cartwright(2001)는 의학 이미지 분석의 

기술이 몸을 시각화하는 새로운 표상의 실천을 만들

어 낸다고 설명하였는데, 기존의 시각적 한계를 넘어

선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포스트모

던 시대에 몸은 위계 관계를 극복하는 담론의 장이 되

기 시작하였고, 이성과 신체, 정상과 비정상, 성별, 우

열과 같은 경계는 희미해졌다. 포스트휴먼적 주체로

서 인간 신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고전주의적 휴머

니즘이 강조하던 이상적 형태는 데카르트적 원근법주

의가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관점으로 표현되고 있다.

현대 패션 이미지에서 표현되는 신체적 왜곡은 대

상을 전통적 관점에서 이상적이거나 아름답게 보이려 

하는 것 보다는 과장, 확대, 축소, 은폐, 변형 등의 방법

을 통해 일상적인 것에서의 탈피를 표현한다. 2021년 

퍼펙트 매거진(Perfect Magazine)에 게재된 사진(Fig. 

9)은, 표현 대상은 여성이며 이미지의 구조는 검정색 

배경과 중심의 모델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신

체 비율과 자세를 보았을 때, 신체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각도로 허리를 거꾸로 젖혀 정면을 응시하고 있

다. 의상은 넥라인과 소매의 비즈와 색감이 페미닌 스

타일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형적으로 길게 늘어진 속

눈썹 메이크업과 대비를 이룬다. 본 이미지는 여성성

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패션 사진의 자세와 메이크

업을 거부하여 성별 문제에 직면하고자 하는 내재적 

특성을 가진다. 단스크 매거진(Dansk Magazine)의 이

미지(Fig. 10)에서는 표현 대상이 남성이지만 양성적

인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 구조는 앞의 사진과 마찬가

지로 단순한 배경 중심에 모델이 있으며, 신체 비율에

서는 특별한 변형이 없으나 자세는 여성성을 드러내

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의상은 속이 비치는 블랙 미니 

드레스와 긴 손톱, 강한 색채의 메이크업을 특징으로 

한다. 이 이미지의 내재적 의미를 살펴보면,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이 아닌 이질적 요소의 공존에 대한 인

정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킹콩 매거진(King Kong Magazine)에 실린 컨템포

러리 컨트 콜렉티브(Contemporary Cunt Collective)의 

이미지(Fig. 11)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드랙퀸을 표현 

대상으로 하였다. 이미지의 구성은 흰 배경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담았으며, 신체 비율은 왜곡되어 보

이게 조작되지 않았으나 다운증후군의 신체적 특성 

때문에 가지는 신체 비율로 이상적인 몸과 차이를 보

이는 특징을 가진다. 남성이 단순히 여자의 의상과 메

이크업을 착용했다기보다는, 남성 또한 여성 모델을 

다룬 것처럼 다양한 신체 이미지로의 표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장애가 있는 모델을 통해 정형화

되지 않은 드랙퀸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내재

적 의미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구분의 탈피와 더불

어 다양한 인간상을 긍정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

다. 이 외에도 2020년 킹콩 매거진의 피지 오파쑥사팃

(PZ Opassuksatit)의 작품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과장

되게 표현하여 모델의 이상적 몸매를 풍자적으로 나

타내었으며 2018년 단스크 매거진의 제시 라이티넨

(Jesse Laitinen) 작품 또한 사진 제목을 <Objectified>

라고 명명하여 패션 사진에서 대상화되는 여성의 모

습을 비판하고 오히려 남성적 신체로의 물리적 변형

을 통해 ‘남성적 응시’ 자체를 비판한다. 셀리아 크로

프트(Celia Croft)는 바디빌더 여성을 통해 새로운 여

성의 위치와 여성성, 여성의 힘을 재정의하고자 하였

다. 2019년 퍼플 매거진(Purple Magazine)의 레나테 아

 

Fig. 9. Perfect issue zero.

Adapted from The Perfect Magazine 

(2021). https://www.instagram.com

     Fig. 10. New seductions. 

Adapted from Dansk Magazine (2020). 

https://www.instagram.com

     Fig. 11. Contemporary C**t collective.

Adapted from Ong (2020). 

https://www.itsniceth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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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드네(Renate Adriadne) 작품은 여성의 누드를 전

통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성의 몸 부위를 다양

한 각도에서 촬영하며 실제 신체의 비례나 균형에 구

애받지 않고 작가의 의도에 의해 일정 부분이 확대 혹

은 강조되면서 남성 중심의 섹슈얼리티가 아닌 여성 

신체 자체의 표현을 추구하고 있다. 근대적 응시에서

의 탈피는 패션 이미지에서 단지 섹슈얼리티를 추구하

는 신체 표현이 아니라 다양하게 변형된 신체 표현으

로 이어진다. 때로는 과장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모

습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의 권력적인 응시에 반

항하고 이원론을 극복하는 포스트휴먼 표현 특성이다.

 

2) 거침없이 보여주기

권력에 기반한 시선이 사라진 이미지는 이상적으

로 여겨진 프로포션과 다른 신체 표현으로 이어지며 

이는 신체 표현에 어떠한 기준도 두지 않는 자기 몸 긍

정주의(body positivity)와도 연관된다. 자기 몸 긍정주

의는 2000년대 초 등장하였는데, 다양한 체형과 사이

즈, 피부색 뿐 아니라 장애나 질병 또한 포용하고 지지

하며 개인의 몸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바라본 

몸 긍정은 우리 일상에서 획일화된 신체 이미지가 아

닌 다양한 몸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파하여 

자신의 신체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Taylor(2018)는 자기 몸 긍정주의로서 자신의 신체를 

수용할 뿐 아니라 사회적 억압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

명하며, 적극적인 신체 노출을 통해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체 부위의 노출

은 성적 의미가 아닌 단순한 기관으로서의 신체를 보

여줌으로써, 자기 몸 긍정주의와 포스트휴먼적 사고

를 구체화한다. 따라서 포스트휴먼적 신체 재구성은 

자유로운 신체 표현과 전통적인 신체 규범에 대한 도

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17년 쇼스튜디오(Showstudio)에 공개된 작품 

<Sexting>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가 그대로 노출되

며 스타킹 속의 여장 남성의 성기를 클로즈업하여 표

현하였다(Fig. 12). 성기를 쥐거나 속옷을 내리는 등 신

체 부위를 드러내는 자세를 취하며 강렬한 색채와 속

이 비치는 소재의 속옷으로 해당 부위를 더욱 강조하

였다. 포스트휴먼적 표현에서는 가슴과 성기와 같은 

신체 부위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은폐로 인해 발생하는 성적 판타지와 권력적 시선에

서 탈피한다. 마찬가지로 킹콩 매거진에 게재된 셀리

아 크로프트(Celia Croft)의 작품을 살펴보면, 흑인 여

성 모델이 가슴이 드러난 의상을 착용하고 정면을 응

시하고 있다(Fig. 13). 이상적 모델보다 빅 사이즈 모델

이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그물 형태의 의

상을 입고 있는데, 이 작품은 신체를 이상화한다기보

다는 신체가 가지는 특성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분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겼던 신체 이미지가 

아닌, 개인 몸 자체의 특성에 기반한 표현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패션에서 존재하는 위계적인 경계를 허물

면서 성별과 주체에 관한 헤게모니를 탈피하고자 하

는 내적 의미가 있다.

 

3) 패션화된 비인간

해러웨이는 다양한 이분법적 구도에 근본적인 의

문을 제기하고, 서유럽 중심의 인본주의적 사고의 산

물로 인한 비인간, 여성, 동물 등에 대한 타자화와 억압

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적 

주체의 특징을 ‘횡단성’(transversality)으로 표현하는

데, 포스트휴먼은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가로

질러 소외당해왔던 비인간적인 존재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포스트휴먼은 ‘문화’와 ‘주체’가 과연 인간만

의 활동만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인간과 기계, 생물학적 유기체 사이의 

본질적 차이나 절대적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주체를 재배치하고자 한다. 이것은 비인간을 패션에

서 인간만이 사유하였던 사용자 또는 주체의 위치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프레데릭 헤이만(Frederik Heyman)은 이러한 기계

와 사물을 패션 이미지의 주체로서 표현한다(Fig. 14). 

인간의 모습을 한 기계적 존재, 동물에 인간의 형체를 

부여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인간이 주체가 되고 동물

은 인간의 시선에서 바라보거나 인간 주변에 존재하

는 요소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프레데릭 헤이만은 

부츠나 주얼리와 같은 패션 아이템을 착용한 분절된 

신체와 기계 장치를 표현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신체

에 기계 장치와 전선을 연결하여 전기로 작동되는 기

계와 인간을 같이 구성하고 있다. 이는 기술과 인간의 

경계를 흐리며 신체가 부품과 같이 분절되어 인식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동물을 주체적 위치에 

놓은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킹콩 매거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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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exting.

Adapted from Comita (2017). 

https://showstudio.com

Fig. 13. Photography by 

Celia Croft.

Adapted from Vrbos (2022). 

https://www.markovrbos.com

Fig. 14. Y/Project 

campaign FW 19 

accesssories. 

Adapted from Frederik 

Heyman (n.d.). 

https://www.frederikheym

an.com

       

Fig. 15. Gaming issue.

Adapted from King Kong 

Magazine (2022a). 

https://www.instagram.com

2022년 공개된 한나 로즈 스튜어트(Hanna Rose Ste-

wart)의 작품은 비인간적인 존재와 인간적 사물의 공

존을 표현한다고 하였다(Fig. 15). 표현 대상은 가상의 

생명체로 의자와 리본, 가방 등 인간이 연상되는 요소 

및 패션 아이템을 함께 구성하고 있다. 그 밖에도, 2020

년 탱크 매거진(Tank Magazine)에 실린 바네사 지칸 

펭(Vanesssa Zican Feng)의 섬과 연결된 인간의 이미지 

또한 인간과 자연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며 인간의 근

원이 자연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쇼스튜디오에 공개

된 루카스 가벨리니 파바(Lucas Gabellini-Fava)의 작

품은 스캐닝, 정밀 촬영 카메라 등을 활용해 인간의 신

체를 파편화된 조각의 수준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종합적으로 패션화된 비인간 이미지는 인간 외 존

재와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중심적인 사고의 극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 또한 비인간적인 존재

로서 재구성 될 수 있는데,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기계화

나 인공지능, 유전자 조작  등과 같이 달라진 존재로 변

화시킨다. 인간적 표현과 비인간적 표현의 상호 교환

은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들 간의 관계, 인간과 기계, 생

물학적 유기체와 무생물, 그리고 유기체 간의 관계와 

같은 개념적 범위에서 본질적인 차이나 절대적인 구

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4) 몸의 테크노 다형화 

오늘날 비약적으로 발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인간이 더욱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며, 이는 포스

트휴먼의 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신체는 디

지털 데이터화 되어 정보는 거의 영구적으로 저장된

다. 디지털 이미지의 영역에서 신체는 정보의 양, 질의 

손상이나 조작의 한계 없이 반복적으로 변경, 수정 가

능하다(Wark, 1993). ‘테크노 다형주의(techno-mor-

phosism)’는 몸이 인간의 통제하에서 다양한 모습으

로 구현되는 모습을 의미하며 사이보그 담론 혹은 가

상 이미지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 개념은 Caporael 

(1986)이 ‘machanomorphism’이라는 용어로 처음 언

급하였으며, 이후에 ‘mechano’가 기술을 더 포괄할 수 

있는 단어인 ‘techno’로 대체되며 더욱 발전하게 되었

다. 의인화를 뜻하는 ‘anthromorphism’의 반대 개념으

로 제안되어 인간에게 기술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과의 상호작용이 인간을 인식하는 방

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으로(Lum et 

al., 2014), 특히 건축이나 공학 분야에서 기술적 요인

이 인간의 활동과 작업에 미친 영향과 기술 기반의 시

대로의 사회적 변화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

다(Fuchs, 2022; Lum, 2011; Nero, 2004).

테크노 다형주의가 반영된 패션 이미지에서는 현실

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존의 사진과 영상 기술로는 표

현할 수 없는 형태를 창조하며 물리적 환경에서의 제

약을 극복하는 이미지로 표현한다. 이제 사이버 공간

은 현실과 구분되는 공간이 아니라 현실과 관계를 맺

는 공간이다. 킹콩 매거진의 2022년 <Gaming Issue>에

서는 가상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신체 표현이 제시

되고 있다. 게임 공간에서 실제 인물 모델에 가상 이미

지를 접목하여 변형시키거나 가상으로 인물을 생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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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나이, 인종 등의 인간의 생물학적 구성을 뛰어넘는 

신체 이미지로 표현한다. 가상으로 구현된 신체는 인

간의 통제하에 인간의 모습을 원하는 방향으로 재구

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개인적 의도 혹은 사회

적 시선에서 추구하는 향상된 인간상을 표현할 수 있

다. 엘리 워커(Ellie Walker)의 이미지(Fig. 16)은 가상

으로 구현된 여성을 표현 대상으로 하며, 배경과 인물 

모두 3D 이미지로 만들어내어, 공중에 떠 있는 자세 및 

신체와 옷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의상, 강조된 신체 

굴곡과 8등신 이상의 비율 등 비현실적인 구성을 가진

다. 엠마 스턴(Emma Stern)의 이미지(Fig. 17) 또한 가

상으로 구현된 여성을 표현 대상으로 하는데, 익숙한 

형태의 집과 일상적 행동인 청소를 가상 이미지로 표

현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의상은 배경과는 대조적

인 드레이퍼리한 드레스로, 신체 비율은 앞의 이미지

와 유사하게 큰 가슴과 가는 허리가 강조되어 있다. 르

네상스 혹은 그리스 시대의 회화나 조각 작품에서 보

이는 콘트라포스토(Contraposto) 자세와 고대 그리스

식 드레스와 미래적인 가상 이미지가 대비되며, 일상

적 공간과 과거의 전통적 신체 이미지를 가상으로 구

현하여 비현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테크노 다형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기술로서 인간

이 갖는 표현적 한계와 환경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인간 능력의 확장이나 자유로움을 제약하

는 생물학적 신체의 극복과 연관이 될 수 있으며, 궁극

적으로는 인간 자체의 향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이 중력을 거슬러 거꾸로 유영하는 듯한 모

습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3D 가상 이미지로 구현이 되

어 의복을 착용하거나, 배경 또한 모두 가상으로 구현

된다. 기존의 패션쇼나 패션 필름에서는 구현이 어려

운 컬렉션 테마와 부합하는 배경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어 기존 표현 규칙과 제약이 사

라진다. 신체의 비율과 형태 뿐 아니라 나이, 성별, 인

종 등의 구분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상 이미지를 통

해서 구현하거나 이미지 촬영에 적용되는 원근법, 빛

과 그림자, 반사와 입체와 같은 기본 원리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전복되며 물리적 환경에 구애 없이 자유

롭게 표현 규칙들이 사라지고 왜곡되는 특징을 가진

다. 이는 가상 세계에서 생물학적 신체의 속박이 극복

되며, 경계가 모호한 이미지 표현을 통해 이원론적 인

간상을 거부하는 관점으로도 이해될 수 있으며, 환경

을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인

간 능력의 확장이나 자유로움을 제약하는 생물학적 

신체의 극복과 연관되며 궁극적인 인간의 향상 또한 

의미하고 있음이 도출되었다.

 

5) 종합적 논의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이미지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표현 특성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Table 

1>과 같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각 조형적 특성과 내재

적 의미는 범주를 넘나들며 중복되거나 혼재되는 부

분이 존재하여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시선에서 남성 권력 없애기’는 데카르트적 이원론

과 원근법주의에 기반한 남성적 응시와 권력으로서의 

시선을 기술적, 탈이원론적 시선으로 대체하며 극복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이상적으로 다뤄지는 신체 

비율이나 익숙한 비례가 아닌, 신체의 한 부분이 과장

되거나 생략되는 표현을 통해 성별의 전복이 발생하

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거침없이 보여주기’와 중첩

될 수 있는데, 신체의 일부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표현

이 섹슈얼리티가 아닌 다양한 신체 형태를 통한 포스

트휴먼적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다. ‘거침없이 보여주

Fig. 16. High heels on the battlefield.

Adapted from King Kong Magazine 

(2022b). https://www.instagram.com

Fig. 17. Stimulating simulations.

Adapted from King Kong Magazine 

(2022c). https://www.instagr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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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다양한 신체 형태 표현을 통해 이원론적 사고를 

극복하려는 포스트휴머니즘적 관점에서 해석된다. 

신체 노출을 섹슈얼한 시선이 아닌 신체의 일부로서 

표현하며,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의 모델이 아닌 다양

한 형태의 몸 존재를 드러낸다. 이는 ‘패션화된 비인

간’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허

물고 다양한 형태의 존재를 수용하는 방식에서 중복

된다. ‘패션화된 비인간’은 인간과 기계적 존재, 생물

학적 유기체 사이의 본질적 차이나 절대적 구분이 존

재하지 않는 새로운 주체로서의 재배치를 의도한다. 

기계, 로봇, 사물, 식물, 동물 등이 인간처럼 표현되며, 

이는 ‘몸의 테크노 다형화’와도 중첩된다. 디지털 테

크놀로지를 통해 자유롭게 변형되는 신체와 환경, 인

간의 통제하에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는 세계는 비

인간적 요소와 결합된 인간의 이미지를 포용한다. ‘몸

의 테크노 다형화’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자유

롭게 변형되는 신체와 환경을 의미한다. 가상 패션 이

미지들은 가상 신체를 통한 향상된 인간상을 그리며, 

물리적 요소를 극복하고, 나이, 성별, 종 등을 넘나드

는 경계가 흐려진 이미지를 포함한다. 이는 ‘시선에서 

남성 권력 없애기’와 ‘거침없이 보여주기’에서 나타

나는 성별과 신체의 경계 허물기와도 연관되며, ‘패션

화된 비인간’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전반적인 이미지 분석에 있어서 상충하는 개

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성성의 이중적 표현이 

가장 두드러졌다. 일부 패션 이미지는 과장된 여성성

을 강조하고 있어, 남성의 시선을 반영하고 전통적 성 

역할을 강화하는 경향으로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

한 표현은 트랜스휴머니즘적 관점을 기반으로, 디지

털 환경에서의 이미지가 이상화된 여성적 특징을 묘

사하여 기술을 통한 전통적인 이상적 신체 이미지의 

강화 및 향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남성중심

적 시각 문화를 이어가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이다. 반면, 다른 이미지에서는 이러한 규범을 전복하

거나 초월하는 방식으로 여성성을 표현하였다. 여기

서 여성의 형상은 유동적이고, 분열되며, 기술과 결합

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고정적이고 이분법적인 성 개

념에 도전하였다. 이러한 묘사는 신체가 지속적인 재

구성 및 실험의 장이 되는 포스트휴머니즘 개념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V. 결   론

패션 이미지에서 새로운 표현 방식의 가능성이 제

시되며 가상의 이미지, 인간과 동식물 혹은 인간과 기

계와의 결합 등 새로운 표현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조형 

특성과 내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포스트휴먼적 관점

에서 패션 이미지를 분석하여, 그 표현 특성을 밝혔다. 

포스트휴먼적 표현이 나타난 패션 이미지를 분석

한 결과, 성별 뿐 아니라 인간 종 내에서 위계화된 시각

을 거부하고자 하는 표현이 두드러졌으며, 이와 연관 

지어 신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 

특성과 인간이 아닌 존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비

Categories of  

charateristics

Incapacitating of male power 

from gaze
Revealing fearlessly

Fashioning non-human 

beings
Techno-morphism of body

Expressive  

characteristics

・Not the ideal female body 

from a masculine 

perspective

・Distorted body ratio

・Reversal of appearance 

expressions and adopting 

contrasting poses between 

men and women

・Emphasizing body 

parts

・Showcasing 

bodies without 

regard to size, 

gender, or physical 

form

・Fragmented body 

segments or non-human 

beings with fashion 

items and human objects

・Distorted spatial 

proportion

・3D virtual renderings

・Exaggerating body 

proportion

・Highliting distorted 

feminine silhouttes

・Unreal skin tones, 

textures, and clothing 

styles

Intrinsic

meaning

・Crossing gender roles

・Transcending beauty 

norms

・Advocating for the 

recognition of diverse 

human forms

・Eliminating sexual 

fantasies veiled in 

concealment by 

embracing greater 

exposure

・Emphasizing the roots of 

human existence in 

nature

・Urging a shift from 

anthropocentrism to 

veiwing humans as 

fragmented sculpture 

・Transcending physical 

constraints

・Showcasing both 

enhanced and deformed 

forms

Table 1.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intrinsic meaning of posthuman characteristics portrayed in fashion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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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재를 인간화하거나 패션 아이템을 착용시키는 

등 패션화된 비인간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가상 현실과 메타버스, 3D로 구현된 패

션 이미지 등의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가상 이미지

로서 자유롭게 변형하여 다양한 신체 이미지를 표현

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도출된 표현 특성은 상호 중첩

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시선에서 남성 권력 없애

기’는 ‘거침없이 보여주기’와 중첩될 수 있으며, ‘패션

화된 비인간’과 ‘몸의 테크노 다형화’는 디지털 테크

놀로지를 통한 신체 변형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와 

함께, 여성성의 이중적 표현이 나타나며 과장된 여성

성을 강조하는 이미지와 고정적 성 개념을 초월하는 

방식을 제시한 이미지가 혼재되고 있었다.

가상 이미지와 물리적 요소가 극복된 이미지는 가

상 공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지 

창작자의 표현 의도를 파악하고 새로운 이미지에 대

한 제안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

며, 비인간을 다루는 패션 이미지와 시선의 권력이 사

라진 이미지는 과거에 존재하던 경계가 사라지고 있

는 현대 패션산업에서 새로운 문화적 해석을 시도하

고 실무적 활용에 있어서 제안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패션 이미지가 단순히 미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기술 발전과 가상 공간의 확장을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신체 이미지와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연구 범위가 특정 독립 패션 잡지로 제한

적이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 내의 서구 중심의 패션 이

미지만을 분석하여 다양한 시간적, 문화적 배경에서

의 패션 이미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다는 한계점

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

한 장기간의 이미지 분석과 창작자의 인터뷰를 통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더욱 보편화 된 개념의 정립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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